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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R O L O G U E

관광지 사이에, 동네의 한 끼
사찰 이름을 하나 더 외우기보다 점심과 과자 사이의 거리를 읽는다. 출입할 수 있는
거리만 천천히.

교토의 맛을 이야기할 때 반드시 긴 코스 요리와 유명 찻집의 줄이 필요한 것은 아니

다. 데마치의 점심 상자, 그릇에 담긴 단맛, 기타노의 두부와 아와모치를 서로 다른

날에 나누면 식사가 동네를 이해하는 길이 된다.

데마치의 반나절은 생활 상점가와 숲 사이를 잇는다. 점심이 예약되어 있다면 숲을

짧게 보고 돌아오고, 디저트가 가장 기대된다면 식사량부터 조절한다. 기타노에서는

두부 식사의 짧은 제공 시간을 중심에 둔다. 가게가 문을 열었다는 사실만으로 밥까

지 먹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 책이 말하는 한 골목 더는 사적인 길 안쪽으로 들어가자는 뜻이 아니다. 기온 밖의

거리에도 생활과 일터가 있다. 사람들이 사는 방식을 구경거리로 만들지 않고, 공개

된 공간과 식사를 통해 다른 교토를 만나는 것이 목적이다.

가미시치켄은 공개 거리만 걷는다. 게이코·마이코를 기다리거나 따라가거나 무단 촬영하는 활동을
넣지 않는다.

표지는 도시의 분위기를 표현한 생성 이미지입니다. 실제 골목·시설·전망을 재현한 사진이나 지도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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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O N T E N T S

이 별책의 읽는 순서

이 도시를 작게 읽기

데마치 맛집 산책

기타노 두부와 아와모치

한 끼를 고르는 네 곳

한 골목 더 걷는 세 곳

기다림·예산·동행자

식당에서 보여줄 일본어

출처와 확인 범위

내 반나절 기록

먼저 정할 것 선택

제철 반찬·숲 데마치. 점심 종류와 예약 조건부터.

두부·문전 과자 기타노. 차야 달력과 식사 마감을 먼저 확인.

관광객 없는 곳이 목적 이 코스는 맞지 않을 수 있음. 유명 신사·인기 가게도 포함.

‘숨은 곳’은 관광객이 없다는 뜻이 아니다. 대형 명소 위주의 일정에서 한 골목 더 들어가는 선택이다. 이미 유명한
식당도 포함한다. 실제 방문·시식 기록이 아닌 공개 자료 기반의 편집안이며, 식당 접수·메뉴·휴무는 여행일에 확인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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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마치 맛집 산책
오반자이와 안미쓰, 숲길 하나

데마치의 점심은 상자 안의 작은 반찬부터 시작한다. 그다음 단맛을 먹을지 숲길을

걸을지 고른다. 반드시 두 가지를 모두 해야 하는 코스가 아니라, 식사 뒤에 무엇이

남아야 좋은 하루인지 생각하는 반나절이다.

상점가에서는 여행 기념품보다 주민이 사는 물건의 구성을 먼저 보게 된다. 가게 하

나를 사진처럼 떼어내기보다 점심을 먹고 사람들이 오가는 공개 통로를 따라 걷는

다. 이세한에 앉을 계획이 있다면 다른 간식은 가볍게 남겨두자.

1 데마치 마스가타 상점가

상점가 한 구간 · 머무는 시간 예시 30분
로로로 예약이 있다면 입장시각에 맞춰 종료.

2 데마치 로로로

정해둔 종류의 점심 · 머무는 시간 예시 70분
예약 종류·식수·도착시간 확인.

3 차방 이세한

안미쓰·차실 선택 · 머무는 시간 예시 45분
영업·대기 확인. 숲을 우선하면 생략.

4 다다스노모리

공개 숲길 선택 · 머무는 시간 예시 45분
기상과 남은 시간을 보고 짧게 왕복.

이동시간·대기는 포함하지 않았다. 지도와 현장 안내로 별도 확인한다.
한 식사 + 단맛 또는 숲. 셋 모두 유지할 때는 이동·대기 여유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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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날의 속도로 바꾸기
로로로를 예약할 때

점심 상자와 미니 가이세키는 같은 이름의 좌석 예약이 아니다. 무엇을 먹을지, 그 메

뉴가 사전예약 대상인지, 도착할 인원이 몇 명인지 함께 전달한다. 특정 반찬은 계절

에 따라 바뀔 수 있으므로 알레르기는 사진이 아니라 재료명으로 말한다.

예약을 못 했다면 같은 날 조금 늦게 가면 될 것이라고 단정하지 않는다. 점심 수량이

한정되는 가게다. 현장 안내가 어렵다면 식당을 다른 곳으로 바꾸고 상점가·숲이라

는 큰 구조만 유지한다.

안미쓰 뒤 숲은 선택이다

차실에서 충분히 쉬었다면 숲길을 짧게 걸어도 되고 바로 돌아가도 된다. 시모가모

의 공개 참배 구역이 어디까지인지 현장 안내를 보고, 나무 아래를 먹는 장소로 사용

하지 않는다.

덥거나 비바람이 불면 숲을 더하는 대신 실내 체류로 끝낸다. 원고의 체류시간은 안

전한 날씨의 자기 계획값이지, 기상에 상관없이 완주하라는 시간이 아니다.

비가 오면
상점가와 점심·차실 중심. 강풍·경보 때 숲은 취소.
걷기를 줄이면
걷기가 부담스러우면 차실을 남기고 숲 왕복을 줄인다.

확인 근거 [K03] · [K04] · [K07] · [K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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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gltjp.com/ja/directory/item/13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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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노 두부와 아와모치
가미시치켄까지 작은 미식 산책

기타노에서는 점심의 짧은 제공 시간이 하루의 중심이 된다. 두부를 먹고 과자를 고

른 다음 가미시치켄의 공개 거리까지 짧게 걷는다. 유명한 신사의 규모보다 두 끼 사

이에서 덜어낼 것을 먼저 생각해보자.

두부 요리는 먹고 싶은 이유가 있을 때 넣는다. 담백할 것이라는 이미지로 채식이나

알레르기 조건까지 해결됐다고 판단하지 않는다. 사와야의 과자는 지금 먹을 단맛으

로 계획하고, 포장은 매장이 안내하는 기한을 확인한다.

1 도요우케 차야

차야의 점심 · 머무는 시간 예시 65분
목·금 및 예외 달력, 음식 L.O. 확인.

2 아와모치도코로 사와야

아와모치·휴식 · 머무는 시간 예시 35분
당일 운영과 주문 단위 확인.

3 가미시치켄의 공개 거리

공개 거리 산책 · 머무는 시간 예시 40분
사유지와 인물 촬영을 피한다.

이동시간·대기는 포함하지 않았다. 지도와 현장 안내로 별도 확인한다.
차야가 쉬는 날에는 이 코스를 통째로 다른 날로 옮기거나 식사만 교체. 과자는 필수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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